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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경험 살리고 일자리도 얻고 ’

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안전 순찰활동 실버사원 모집

2.7일까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수, 약10개월간 활동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담당할「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를 모집한다.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는 건설현장 안전분야 1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가진

만 55세 이상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약 130명을 모집하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등을 담당하게 된다.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은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강화하고, 관련 은퇴자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경제적인 면에서 안전보건관리에 취약해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쉽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가

전체 건설재해자의 82.5%를 차지했다. 건설재해자 10명 중 약8명이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표】최근 3년간건설업공사금액별산업재해자현황 (2010년~2012년)

공사규모(원) 계 50억미만
50억

~120억미만
120억

~1,000억미만
1,000억이상

기타
(분류불능)

재해자(명) 68,635 56,651 4,033 3,999 1,293 2,659

점유율(%) 100 82.5 5.9 5.8 1.9 3.9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은퇴 고령자의 현장 안전활동 경험을 살려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상시 순찰,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는 기본적으로 현장의 안전시설과 근로자 보호구착용

여부등에 대하여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하여 기술지원이나 시설개선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집인원은 약 130명으로, 접수는 1월 27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안전보건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2.19일(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소정의 교육을 받고, 2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약 7개월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로 활동하게 되며,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약 3개월간 근로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근무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3일제, 4일제,

5일제 중 근무 희망일 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5일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 1백

5십만원 정도의 보수와 함께 출장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한편, 공단은 2010년부터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공사규모 

20억원 미만 소규모현장에 대하여 약100명을 선발, 전국적으로 5만회에 가까운

순찰 활동을 실시했으며, 2013년 해당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자수는 전년보다

약 240명이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백헌기 공단 이사장은 “현장 안전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채용된「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는 건설현장 재해예방 취약부분을 지원하고,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에 기여함으로써 재해예방과 고용확대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홍보실 배준호(☎ 032-5100-06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